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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2,000만 개·육용종란 900만 개 추가 수입
 - 미국, 태국 등에서 신선란 2천만 개, 유럽산 육용종란 9백만 개 추가 수입
 - 계란 정부 할인지원 확대(1,000원→1,500원) 및 계란·닭고기 할당관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란·닭고기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신선란과 육용종란을 추가 수입한다고 밝혔다.

1. 여름철 계란 생산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보완대책으로 6~7월 중 

미국 및 태국 등에서 신선란 2,000만 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를 통해 미국 및 태국산 신선란 787만 개를 수입하였고, 6월까지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할 예정이다.

 다만,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실제 산란이 가

능한 6개월령 이상 산란계 마릿수 감소영향 및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0.05

㎡ → 0.075㎡) 등의 영향으로 6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692만 개로 전년

보다 3.6% 감소 전망에 따라 보완 대책으로 신선란 2,000만 개(6~7월 부족

분의 36% 수준)를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다

    * 6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KREI) : (평년) 4,648만 개, (‘25년) 4,865, (’26년) 4,692(평년비 0.9%↑, 전년비 3.6%↓)

   ** 산지가: (5.상) 5,848(XL, 30구) → (5.중) 5,923 → (5.하p) 6,028 (평년비 12.3%↑, 전년비 6.3%↑)

  *** 소매가: (5.상) 7,266(XL, 30구) → (5.중) 7,419 → (5.하p) 7,554 (평년비 8.3%↑, 전년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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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26년 3월부터 기존의 육용종란(병아리) 수입 

800만개에 이어 추가로 육용종란 900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에 따른 종계 살처분(43.7만수) 및 저병원성 AI 

영향에 따른 닭고기 공급 감소 전망*에 따라 공급량 확대를 위해 3월부터 

수입하던 벨기에·스페인산 육용종란 800만 개에 이어 추가로 900만 개를 

8월까지 수입할 계획이며, 수입된 육용종란은 부화(21일) 후 국내 육계 농

가의 사육(33일)을 거쳐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 6월 육계 도축 : (평년) 6,580만 마리, (’25) 6,494 → (‘26p) 6,561 (평년비 0.3%↓, 전년비 1.0%↑)

   ** 7월 육계 도축 : (평년) 7,362만 마리, (’25) 7,479 → (‘26p) 7,353 (평년비 0.1%↓, 전년비 1.7%↓)

  *** 소매가: (4.하) 6,558 → (5.상) 6,505 → (5.중) 6,514( → (5.하p) 6,485 (평년비 11.3%↑, 전년비 14.7%↑)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에 따른 종계 살처분 등으로 올해 육계 공급량이 

3.9% 감소 전망*으로 육계 공급에 큰 타격이 예상 되었으나, 종란 수입, 

생산주령 연장, 자체 생산성 향상 등 선제적 수급 조치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 ’26년 육계도축(KREI) : (연초전망) 78,947만마리 → (살처분 영향) 75,868만마리(계획대비 3.9%↓)

   ** 육용종란 수입 물량 영향으로 전년도 수준(77,170만수, 전년비 0.5%↓)으로 공급예정

3. 외식업체의 삼계탕은 육계가 아닌 삼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삼계(5호) 

도매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 산란계에 육계(닭고기 생산을 위한 닭) 수컷을 교배하여 생산한 중량이 작은 닭

  농식품부가 닭고기 계열화 사업자들에게 삼계탕용 삼계의 입식 확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5월까지 삼계 공급물량은 전년비 

5.3%까지 늘었다.

    * (5.1~25.) 삼계 도축 : (평년) 1,255만 마리, (’25) 1,229 → (‘26p) 1,321 (평년비 5.3%↑, 전년비 7.5%↑)

   ** 도매가격(원/마리) : (평년) 2,674원, (’25년) 2,680원 → (‘26년) 2,780원 (평년비 4.0%↑, 전년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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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 생산이 전·평년비 늘어나 삼계탕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삼계 가격은 

안정적인 편이며, 이에 따라 삼계 가격이 삼계탕 가격상승 원인이라고 하

기는 어렵다.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삼계탕 가격의 상승은 삼계 도매

가격 보다는 임대료, 인건비, 가스비 등 제반 경비가 인상되어 전반적인 

음식 가격이 인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4. 계란 및 닭고기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및 소비자 

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공용 액란, 전란 등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물량 확대 및 적용

시기 연장을 검토중이다. 또한, 장바구니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30구 

한판 당 할인지원 단가(1,000원→1,500) 인상(5.28~7.1)하고 농협은 양계관련 

농협(한국양계, 대전충남양계, 포천축협)에서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계란을 판당 

2,000원 인하하여 공급하는 납품단가 인하지원사업(5.20~6.23, 주 2회)을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 자사제조용 3만 톤에 대해 5월 말부터 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고, 

닭고기(통닭) 정부 할인지원(6.18~7.1)과 닭고기자조금을 활용한 납품단가 

인하(7~8월)를 통해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대상으로 마리당 1,000원 이상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급조치 및 물가부담 완화 정책은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시장 공급 안정과 소비자가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 수급 상황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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